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창작스튜디오 장생포고래로131 기획전시 <두 번째 이야기>

- 이방인이 바라본 장생포 속 이야기-

(재)고래문화재단(이사장 서동욱)은 「두 번째 이야기」 전시를 창작스튜

디오 ‘장생포고래로131’에서 7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개최한다.

이번 전시는 이방인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장생포 속 이야기를 주제로 금진, 

박소진, 최동훈 3명의 작가가 전시에 참여한다. 특히 7월 10일부터 7월 12

일 기간에 전시장 내·외에서 작가들이 라이브로 작품을 제작한다. 이 기간 

전시장을 방문하게 되면 실시간으로 작업하고 있는 작가들의 모습을 생생하

게 볼 수 있다. 또 8월에는 작가 연계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.

금진 작가는 장생포의 바닷가 앞 단층집들은 마당이 없고 문을 열면 도로

와 마주하게 되는데 차들이 수없이 지나가는 아래, 맨홀을 포착하여 지상에

서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 통로인 맨홀을 ‘바다를 매립한 땅의 맨홀 아래에

는 귀신고래가 헤엄쳤던 사라진 바다의 역사와 마주할 수 있지 않을까?’라

는 발상에서 작업을 시도하려 한다. 맨홀 뚜껑을 탁본하고 물고기와 물결무

늬 문양이 있는 청동 거울 유물 형상에 돌고래와 장생포 바다 이미지를 겹

쳐 작업한다.

박소진 작가는 장생포 주민들이 공간의 다양한 변화 과정을 자연스럽게 

받아들이는 모습이 나의 작업과 닮은 점이 있다고 생각하였다. 이러한 도시 

풍경을 파노라마처럼 긴 화면의 평면 회화로 표현하며, 탁 트인 아름다운 

울산의 야경을 보여주고자 한다.

최동원 작가는 울산의 풍경 속 부패하는 철들과 자연의 이미지를 수집하

고, 그 이미지를 바탕으로 한 추상적 이미지를 재생산하여 구리의 부식, 목

탄의 드로잉 기법을 활용하여 벽을 가득 채우는 캔버스 천 위에 작품을 선

보인다.

3명의 작가 시선으로 바라보는 장생포의 모습을 통하여 단순한 시각적 경

험을 넘어 관람객들에게 깊은 공감과 감동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. 

※ 화~일(월요일, 공휴일 휴관) 9시~18시 운영

※ 사진자료 후첨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

 고래문화재단 전시기획팀 노양희(☎ 052-276-0131)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.

상기와 같이 보도자료를 의뢰하오니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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